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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난이도 

이전 시험과 비교했을 때, 난이도는 낮았습니다. 

평균적으로 매 년 새로운 판례와 낯선 지문이 약 3개 출제되는데, 

이번 회차는 새로운 판례가 1개로 비교적 수월하게 풀이가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. 

 

2. 합격전략 

감정평가사 민법은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지문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왔고, 이번 회차도 

마찬가지였습니다.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는 공부법보다는, 이미 나온 것들을 주

제별로 잘 정리하면 절대적으로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. 

그러므로 조문, 판례, 이론 등을 세분화하여 공부하지 마시고,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

이론정리를 하여 최단시간에 고득점을 노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셔야 하겠습니다. 

 

3. 끝으로 

이번 회차에서 부원론, 감관법에서 어렵게 출제되어 당황하신 수강생들이 많다고 알고 

있습니다. 

그렇다면 민법도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당연히 드실 것입니다. 

기본적으로 부원론은 출제되는 범위의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. 또한 감관법은 그 

범위가 너무나 방대하여 지엽적인 규정들을 출제하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

하지만, 민법은 아닙니다. 민법은 출제되는 범위의 기준이 분명하며, 일반법에 해당하는 

만큼, 지엽적인 규정들을 출제하는 쪽으로 출제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. 고득점을 위해 

노려야 하는 것은, 최신 판례를 갱신하는 정도입니다. 


